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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폭주열차를�당장�멈춰라

내년(2024)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언론 지형을 조성하기 위한 이 정권의 칼춤

에 숨이 막힌다. 법적 절차나 위법 여부, 규정 위반, 대법원 판례, 국민 여론과 현업 언론인들

의 의견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공격 앞으로’만 외치고 있다. “고지가 앞에 왔다”는 발언을 거

리낌 없이 하는 걸 보면 군사작전이 따로 없다. 그 칼춤의 최전선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고 EBS 정미정 이

사 해임을 위한 절차(사전통지-청문)를 진행키로 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

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위한 청문도 실시했다. 다음 주(8.21)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이 예정돼 있다.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는 공영방송 KBS, MBC 이

사장의 동시 해임은 언론사 초유의 일로, 이를 8월 23일 임기 만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가 주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임 사유로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해태’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전혀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7월 KBS 신태섭 이사에 대한 해임과 그 해임을 취

소하라는 대법원 판결, 문재인 정부 들어 KBS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과 해임 취소 판결 등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법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큰 문제가 아닌 이상 해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왔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명한 사유도 없이 공영방

송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배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사항인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정면으로 위배하

고 특정 정파의 사리사욕 추구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게 배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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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양 공영방송사 이사회에서 다수를 점한 여권 이사들이 사장을 

교체하고 바뀐 사장은 인사를 통해 이 정부 입맛에 맞는 간부들로 앉힐 것이다. 늦어도 올 가

을이면 ‘고지가 점령’될 것이고 그렇다면 내년 총선은 정부여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언론 환

경 속에서 치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8.18) 국회 청문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며 이

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체제가 시작될 것이다. 그는 보수우익의 오랜 숙원인 KBS2와 MBC 민

영화를 이명박 정부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처럼 밀어붙일 것이다. 방송장악의 최종판은 다름 

아닌 KBS2와 MBC 민영화이다. 

이 정권이 방송장악 공작을 비상 군사 작전하듯, 급속도로 물불 안 가리고 마구 밀어붙이는 

걸 보면 윤석열 정권은 아마도 방송, 언론 문제를 국가의 중대 ‘안보사항’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비판 언론을 타도해야 할 적대 세력으로 몰아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공영방송 장

악에 나선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

는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언론은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 없다. 저항의 한국언론운동사가 언론장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정의로운 현장의 언론인들과 다수의 국민들이 결코 방송장악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

다.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비판 언론을 적대시하고 언론탄압을 자행한 그 정권,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나를 생생히 기억한다. 이명박 정권 때 언론정책을 두고 ‘전두환 옷 입

고 박정희 닮기’라는 말이 떠돌았는데 이제 ‘전두환 이명박 옷 입고 박정희 닮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임은 온 역사가 증언

하는 바이다. 이 정부가 방송장악이라는 미망(迷妄)에서 헤어나길 간곡히 호소한다. 

언론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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